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1)에 대하여 최선집행의무2)의 적용을 배제함

(안 제78조제2항).

○ ‘증권시장 밖’에서의 거래에 적용되는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다자

간매매체결회사 내’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133조제1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경우에도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

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394조제1항).

Ⅱ.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기존의 한국거래소(KRX)를 통하지 않고도 주식 매매 등의 거래가 가능한 대체

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8조의2제5항), 2023년 7월 ‘넥스트레

이드(Nextrade)’가 최초로 ATS 예비인가를 받아 2025년 3월 4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2) ‘최선집행의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가격, 수수료 및 비용, 청약·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청약·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함(법 제68조).


